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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마 봄백 (Erma Bombeck)여사가 쓴 아름다운 시를 여기에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창조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창조하기 위하여 몸집을 크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보던 찬사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태의 아버지를 창조하십니까? 어린 아이들은 키가 작은데 왜 아버지를 그렇게 크게 만드시려합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크게 만드시면 그가 무릎을 꿇지 않고는 아이들과 구슬 치기도 못할 것이며 꾸부리지 많으면 어린아이를 침대에 눕히지도 못할 것이고  쪼구리고 앉지 않으면 어린아이에게 키스도 못할 것아닙니까?”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시면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어린아이처럼 작게 만든다면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울러러 보겠느냐?”

하나님이 손을 만들었을 때 그 손은 컸고 힘줄이 불거져 나와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천사가 알수 없다느 듯이 머리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뭐를 하시고 계십니까?  큰 손은  섬세한 움직임을 못합니다.  손이 크면 기저귀를 할 때 안전핀을 끼우거나, 적은 단추를 끼울 때 또는  어린여자 아이의 머리를 고무줄로 매어줄 때 그리고 야구 봉으로부터 까시가 손에 끼면 그것을 빼주는일에도 섬세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만든 아버지의 손은 크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하루를 마치고 호주머니를 다 비울 때 아버지는 호주머니에서 꺼내는 모든 것을 한손으로 다 받을 수  있느니라. 귀여운 어린아이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줄 수도 있느니라.”

그런 후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다리를 길고 살이 별로 붙지 않게 마드셨고 넓은 어깨를 만드셨습니다. 그걸보고 천사는 심장이 멎는것 같았습니다. 

“지금이 주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다리를 너무 길고 딱딱하게 만드셨으니 아린아이들이 포근하게 앉을 수 있는 무릎이 없지 않습니까? 그는 아린아이를 다리 사이로 껴서 끌어 낮출수 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포근한 무릎은 엄마가 필요로 하지만 아버지는  썰매를 끌고 아들여석을 자전거에 올려 태우며 서커스를 본 후에 잠이 든 아들의 머리를 어깨에 기대여 안고 집으로 올 튼튼한 어깨가 필요하는이라.” 

그런 후에 하나님은 무척 큰 아버지의 발을 크게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는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저렇게 보트같이 큰 발로 어떻게 아버지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 우는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하여 잠자리에서 재빨리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큰 발을 만드시면 어린 아이의 친구의 생일 잔치에서 아이를 픽업할 때 어린 손님을 두 서너명 밟고 지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시면 말씀했습니다. “저렇게 큰 발이지만 큰 발을 바탕으로하고 이 아버지는 어린 아이를 말에 태우기도 하고  여름 휴가때 머물던 통나무집에 나타나는 쥐를 쪼차 내거나 자기가 물려줄 큰 신발을 보여주기도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밤을 새워  아버지를 창조하시고 언어를 주셨는데 그다지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에게 튼튼하고 권위가 있는 말투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는 눈을 주셨고 쉽게 동요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넓게 보는 마음씨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눈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은 천사를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네가 만족하는냐?” 천사는 더 이상 할말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이지 않게 흘리시는 아버지의 눈물과 처자를 떠받히는 아버지의 굳센 팔과  무거운  가장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넓은 아버지의 어깨가 믿음직 스럽지 않습니까?   

끝 

